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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첨단소재, 글로벌 T 사향 원통형 46 시리즈 트레이 납품사 선정 

▶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L 사를 통한 전기차 리딩기업 T 사향 트레이 공급 확정 

▶ 원통형 46 시리즈 양산 확대 시 북미 시장 연계 수주 기대감↑ 

 

<2025-04-18> 코스닥 상장사 대진첨단소재가 글로벌 전기차 밸류체인 내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2차 전지 공정 내 화재 및 대전 방지 선도 기업 대진첨단소재(393970, 대표이사 유성준)가 최근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인 L사로부터 원통형 46시리즈 전지 출하용 트레이 공급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북미 시장에서의 원통형 46시리즈 양산 확대에 따른 연계 수주가 기대된다.  

 

특히 대진첨단소재는 고분자 소재에 방청 기술을 적용해 배터리 셀과 트레이 사이의 미세한 금속 

접점에서의 녹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 배터리 보호 및 안전 운송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췄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L 사와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전기차 리딩기업 T 사로의 납품을 성사하며 기술 

기반 공급 파트너로 입지를 확장하고 있다. 

 

이번 납품사 선정은 대진첨단소재의 기능성 소재 기술과 맞춤형 솔루션 및 대응 능력이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원통형 배터리 채택이 확대되는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의 연계 영업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원통형 46시리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핵심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성능,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점에서 차세대 표준 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진첨단소재는 향후 고객사 니즈에 맞춘 소재 기술 고도화와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진첨단소재 유성준 대표이사는 "이번 납품사 선정은 당사의 고분자 소재 기술과 방청 솔루션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양산 확대 흐름 속에서 

당사의 기술 기반 트레이 공급이 새로운 핵심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진첨단소재는 지난 3 월 6 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해 독보적인 기술력 및 양산 대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테네시 2 공장, 애리조나, 

조지아 등 북미 생산거점을 확대하며 글로벌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